
세계 제일의 연속머서가공사  

- 강연, 타 소재와의 혼용으로 다양화 

일본은 세계에서 면사를 연속머서화가공(連續mercer化加工)하는 능력이 가

장 크다. 이 시설을 갖고 있는 면방적기업들에게 연속머서 가공사는 편성포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로 되어 있다. 

면사를 가성소다로 처리하면, 말라 비틀어져 있던 섬유가 부풀어 면섬유의 

단면이 둥글게 되면서 비틀림이 없어지고, 섬유의 단면이 팽팽하게 되므로 

섬유의 광택이 좋아지고, 염료의 흡수성도 커지고 섬유도 강해진다. 특히 견

(silk)과 비슷한 외관이나 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처리는 실 상태에서 타래로 

만들어 가공하는 것이 보통인데, 생산효율이나 품질의 균일성에서 연속적으

로 처리할 수 있는 연속머서 가공시설이 훨씬 우수하며, 현재 일본 내에서는 

후지보, 시키보와 도요보의 자회사인 도요염색가공만이 갖고 있으며, 이들 3

사의 시설을 합치면 연간 3,500t의 가공능력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을 갖고 있는 후지보의 “고야마(小山)”공

장에서는 연간 2,000t을 가공할 수 있는 설비로 “렌실”브랜드의 머서가공사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후지보의 편성포 판매를 보면, 여성용이 70%를 차지하

고 있는 것은 “렌실”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현재 면방적의 편성포사업은 

여성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후지보는 10년 전에 여성용 “렌실”을 전략소

재(戰略素材)로 결정하여, 그 전략이 성공함으로써 그 동안 “렌실”은 주부의 

고급 존(高級 zone)에서 순조롭게 판매되고 있다. 



품종도 다양하여 “렌실”에 추가로 가연(加撚)한 강연사로 짠 편성포나 견

을 혼용(混用)한 편성포 등이 있다. 또한 2004년 춘하절용으로는 새로 개발된 

폴리노직ㆍ면혼방 편성포외에도 폴리노직 대신에 정제셀룰로스섬유 “렉실”을 

혼방한 새로운 편성포도 개발하였다. 

시키보는 연속머서가공사로 짠 편성포 “피스코”를 월 80t 생산하고 있다. 

시키보는 “피스코”가 편성포 중에서 가장 차별화가 잘 되어 있어 여성용을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남성용 캐주얼ㆍ스포츠나 영유아·아동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다. 

특히 65수 쌍사로 짠 평편성포(平編成布) “피스코”와 원형리브편성포(円型

rib編成布)로 54개 색의 재고(在庫)를 항상 갖추고 판매하고 있는 “데프니”는 

잘 팔리고 있어, 이들의 상품내용을 더욱 충실하게 하고 있다. 

2004년 춘하절부터는 88수 쌍사로 짠 평편성포에 12가지 색의 제품을 추

가하였고, 이색염색사(異色染色絲, grandrelle yarn)로 짠 편성포를 원하는 고객

이 적지 않아 자(子)회사인 “신나이가이멘”과 공동으로 3가지 색의 이색염색

사 편성포를 추가로 개발하였고, 3가지 색 외에도 주문에 응하고 있다. 이색

염색사 편성포는 카티온(cation)화 면을 이용하여 후염으로 이색염색효과를 

낸 편성포이며, 원사는 “신나이가이멘”에서 생산하고 있다. 

시키보가 신나이가이멘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은, 이것이 최초로서 “저팬 

크리에이션(Japan Creation)”전시회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 

 


